
[현장답사]� 서귀포의� 소남머리�답사보고서

[현장�스토리]

¡ 서귀포의�숨은�보물�용천수� ‘물’� 이야기

� � 서귀포에는� 숨은� 보물들이� 산재되어� 있다.� 숨겨진� 비경이나� 숨은� 명소로� 불리우는� 곳들이다.� 지

금은� 도보여행지로� 올레를� 통하여� 탐방코스� 등이� 생기면서� 하나씩� 알게되는� 상태이지만,� 제주도민

들에게도� 덜� 알려진� 곳들이� 서귀포에� 있다.� 1981년� 서귀읍이� 서귀포시로� 승격되기� 전� 서귀읍내에�

살았던� 서귀동�주민들은�지금도�바다의� 용천수� ‘소남머리�물’과� ‘자구리’물을�기억한다.

¡ 용천수�자원의�역사�

� � 용천수란� 대수층을� 따라� 흐르는� 지하수가� 암석이나�지층의� 틈을� 통해� 지표면으로� 자연스럽게� 솟

아나는� 물(지하수)로서� 용천수라� 부르는� 고문헌� 용어는� 천(泉)이� 주로� 사용하였고,� 민간에서는� ‘~
세미＇라고�부르거나� ‘~물’이라고�부르고� 있었다.�

용천수라는� 명칭이� 사용된� 것은� 근대화� 과정에서� 학술적인� 용어로� 사용하였고,� 용천수는� 우리가�

알고� 있는� 샘,� 산물과� 동일하다.� 우물의� 경우�땅속에� 있는� 얕은� 지하수를�사람들의�땅을� 파서� 인위

적으로� 만들어� 사용하는� 것이다.� 산물(샘)란� 산에서� 물이� 저절로� 솟아� 나오는� 물이다.� 제주도에서

는�전반적으로�해안에서�솟아나는�물� 역시도� 산물이� 부름� 물의� 속성을� 솟아나는� 지점을� 기준이� 아

니라� 그�발원지를�기준으로�말한다.

§ 사진자료� (자구리� 산물� 담수욕장)

자구리에�대한�

설명

담수욕장내려가

기�전의�전경

내리막�길 우측� 정수장

담수욕장�전경� 1 담수욕장�전경� 2

 



§ 사진자료� (소남머리�자연욕장)

소남머리에�대한�

설명

자연욕장�

위에서의�전경

자연욕장�전경� 1 바다에� 마주한�

전경

자연욕장�전경� 2 자연욕장�

버려진� 옷가지

자연욕장�남탕�

들어가는�입구

자연욕장�내부



[취재�스토리]

¡ 지대별�용천수�분포�현황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(단위:� 개소� 수)

지역별 합계
조간대�및

공유수면

저지대

(해발�200ｍ이하)

중산간지대

(해발200~600m)

고지대

(해발600m이상)

합계 661 145

제주시 395 103

서귀포시 266 42

¡ 용천수�분포현황

§ 용천수는� 살아있는� 물이라는� 뜻으로� ‘산물’이라� 불렀듯이� 제주도민들에게는� 생명수와� 다름

이� 없었다.� 원래� 1000개가� 넘는� 용천수는� 각종� 개발로� 인해� 수백� 개의� 용천수가� 매립되거나�

원형을� 잃어버려� 현재는� 700개도� 남지� 않았다.� 남은� 용천수마저도� 지나친� 지하수� 취수와� 오염�

그리고� 토목중심의�정비사업으로�용천수가�위기에�있다.� �

§ 서귀포의� 용천수로� 대표적으로� 동홍동의� 가시머리물,� 서홍동의� 지장샘물,� 호근동의� 하논물,�

보목동의� 식수로� 오래� 사용되었던� 정술레물� 등이� 있다.� 도와� 제주연구원에서� 용천수의� 기억을�

녹취하고� 채록했다.� ‘문헌자료에는� 잘� 드러나지� 않았던� 제주� 용천수의� 실제적인� 내용들을� 수록

하고,� 어르신들의�경험과�기억들�중�제주적�표현인�제주�방언�그대로�표기됐다.’고�소개하고�있다.� �

¡ 자원의�가치� 및� 쓰임새

§ 서귀포시에서는� 1차� 서귀포항�재개발� 기본계획을�발표하고�항만재개발� 기본방향으로�해양문

화관광지구와� 복합항만지구로� 개발되며� 자구리문화예술공원이� 만들어� 졌다.� 이와� 연계되어있는�

서귀포시� 서귀동� 94-1에� 있는� 소남머리� 절벽과� 식수와� 멱을� 감고� 빨래물로� 사용했던� 이곳� 송

산동의� 자구리� 산물과� 소남머리� 산물은� 서귀포시민들의�즐겨� 찾는� 담수욕장과� 자연욕장으로� 사

용�중에�있다.�



(1)� 자구리�산물�담수욕장

담수욕장은� 근처의� 주민들이� 즐겨� 찾는� 곳으로서� 초등학생들과� 부모와� 함께� 나온� 아이들의� 전

유물로� 사용된다.� 옛부터� 사용되어온� 우리네� 쉼터로서� 자구리문화예술공원과� 함께� 정리되어� 시

민들의� 휴식처로� 사용되는� 곳이다.� 많은� 시민들의� 잠시� 땀을� 식힐수� 있는� 서귀포에� 얼마� 없는�

공간� 중� 한곳이다.�

(2)� 소남머리�산물�자연욕장

자연욕장은�근처의� 주민들이�즐겨� 찾는� 곳으로서� 예부터� 어르신들이�자주� 샤워를� 위해� 오던� 곳

으로� 아직도� 가끔씩� 사용되고� 있다.� 몇몇의� 관광객들이� 숨은� 명소를� 찾아� 들르는� 곳이고,� 낚시

를� 위해� 지나가는� 길목으로서� 많은� 발길이� 지나는� 곳은� 아니다.� 자구리문화예술공원과� 이어지

고�올레6코스와� 이어지는�공간이다.

� � �

¡ 자원의�활용� 방안

§ 위에서�언급했던�자구리� 담수욕장과� 소남머리� 샤워장은� 서귀포시민들의�휴식처로�손색이� 없

을� 것이란� 생각으로� 선택하였고,� 향후� 문화도시사업으로� 자구리� 담수욕장을� 생각해� 볼때� 현재

의� 형태는� 아이들의� 물놀이시설로만� 사용되어지는� 한� 부분으로� 생각되며,� 일예로� 예례동� 논짓

물담수욕장과� 같이� 지역적으로� 많은� 시민들이� 찾는� 명소로� 손색이� 없을� 정도로� 갖추어져� 있다

고� 생각되며,� 자구리담수욕장� 또한� 이에� 못지않는� 바다와� 연결되어� 자구리문화예술공원� 안에서�

시민과� 관광객들이�찾을� 수� 있는� 명소로� 꾸며� 활용되는�모습을� 상상해�본다.

§ 소남머리의� 자연욕장은� 현재� 남,� 여로� 구분하여� 시민들도� 잘� 찾지� 않는� 곳으로� 발길이� 이어

지지�않고� 있다.� 방치되어� 버려진� 쓰레기와�옷가지가�보이는� 상태로� 보인다.� 자연욕장으로�지붕

이� 없는� 관계로� 옷을� 벗고� 사용해야� 하는� 실정에서� 사용자의� 모습은� 많이� 보이지� 않고,� 여탕은�

더욱� 사용자의� 모습을� 찾아� 볼� 수� 없게� 방치되는� 실정이다.� 이를� 관광객과� 시민이� 간단히� 자연

을� 보며� 쉴� 수� 있는� 공간으로� 변화를� 주었을� 때� 더욱� 사용상에� 도움이� 될� 수� 있을� 것이라� 생

각된다.� 이곳은� 올레6코스에� 들어� 있어� 지치고� 힘들어진� 발걸음을� 잠시� 쉬어갈� 수� 있게� 족욕과�

간단히� 쉴� 수� 있는�공간으로�활용되었으면�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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